
2010년 7월15일 미국 미시간의 홀랜드에서 열린 LG화학의 전기

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기공식

LG그룹, 전기자동차 타고 부활?
전자․화학․이노텍․V-ENS 대거 참여 … 핵심은 GM이 주도

휘청거리던 LG그룹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새 활로를 찾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LG그룹은 8월24일(현지시각)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GM 본사와 전기자동차 공동개발 협

약을 체결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핵심 솔루션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.

LG그룹은 그동안 LG화학을 중심으로 GM의 전기자동차인 쉐보레 볼트를 비롯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

에 주력해왔으며, GM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화학 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반으로 전기자동차 솔루션 사업을 확

대해 에너지(태양전지․스마트그리드), 리빙에코(LED조명․수처리․종합공조), 헬스케어와 함께 4대 미래 성

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

전기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에는 LG전자, LG화학, LG이노텍, V-ENS 등 4개 주력 계열사가 참여한다.

LG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G전자가 스마

트폰 적기대응 실패에 세계경제 불황까지 맞

물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고, LG디스플레

이 등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 경영위기를 우

려했으나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선두권

을 형성한 GM과 손을 잡아 돌파구를 마련

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.

LG그룹은 GM과 제휴해 배터리 뿐만 아

니라 솔루션 전반을 개발하기로 합의함으로

써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

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미국이 2025년까지 운행되는 자동차의 평

균 연비를 리터당 23.0km로 높이는 것을 비

롯해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연비 규제가 강

화되고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.

LG그룹은 공동개발에서 배터리 시스템과 주동력 모터, 동력 변환 모듈 및 기후 컨트롤 시스템 개발을 맡을

것으로 알려졌다.

GM은 동력계통과 전기모터 시스템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고, 내외관 디자인과 부품 품질, 자동

차 안전에 관련한 인증을 담당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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